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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보건실 이용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일 광역시 여대생 20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

t-test와 ANOVA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학업스트레스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취업 스트레스였으며, 교우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자연과학계

열이 보건계열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았고, 보건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음주를 하는 군

이 이성 스트레스가 높았고, 식사시간과 식사습관에 따라서 하부 영역에 차이를 보였다. 교내 보건실을 이용하는

동기는 약품이용 및 응급처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체지방 측정이었으며 가장 만족스러운 항목에서는 무료투

약, 응급처치, 비만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나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보건실의 융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융합, 생활 스트레스, 여대생, 이용 만족도, 대학 보건실

Abstract This study comprised descriptive research the life stress and user satisfaction of female

students who use University health clinic. From October 29 to November 11 2014, the 203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Scheffe with SPSS 21.0. The highest score were in ‘study’, the lowest

were in ‘frie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t in ‘Future’ and ‘study’ by major departments, ‘friend’

different by grade. ‘Lover’ was higher in drinking group, in total and ‘value’ were higher by meal habit,

in ‘friend’ was higher in group binge. The motivations of use were high in medical treatment and InBody.

Most satisfaction item were free administration and emergency medical treatment. Thus it is necessary to

different design to reduce life stres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to operate effectively in university

health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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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들은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며 중,

고등학교에서의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 전까지

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인으로서의 확장된 역할과 환경의

변화, 폭 넓은 인간관계, 자아실현, 진로선택, 장래에 대

한 불안 등에 직면하게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된다[1]. 대학생들의 학업생활, 가치판단, 불투명한 장

래에 대한 불안감, 학점, 새로운 대인관계 등에 따른 스트

레스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도 영향을 주어

이들의 개인적 적응에 문제를 안겨주고 있고〔2〕, 실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8년 52.4%에서 2010

년 68.7%로 증가했다[3].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진

로, 경제문제, 건강, 취업, 대인관계 기술 등으로 나타났

고[4], 대학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학업관련공부가

51.6%로 가장 많았고 학비 등 경제적 문제가 15.3%, 적

성 및 진로에 대한 고민도 8.9%를 보였다[5]. 특히, 여대

생은 친구관계, 가족관계[6], 가치관[7]에 따른 문제에 있

어서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많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수준에 따라 신체증상에

차이를 나타냈고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대

학생이 신체증상을 더 경험하고,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

고 지각하여 자신감의 감소, 대인관계의 실패, 학업에 지

장을 초래하여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8], 청소년시기의 우울[9]및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 및 인터넷 게임중독[10]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

다. 또한 스트레스는 셀프리더십[11], 자아존중감[12]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악관절 장애 같은 신체증상[13]과

자살생각[14, 15], 우울[16], 정신건강[17]및 위험행동[18]

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스트레스의 감소는 초기 성인기의

부적응행동 감소에 영향을 준다[19].

2010년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보건실 이

용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만족한 학생이 80.1%로 향

후 보건실 방문 의사를 밝힌 대학생은 75.3%이었다[20].

여자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는 많

지 않으나, 1996년 D여자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들은 학과공부와 장래진로에서 가

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

래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아졌고, 이성스트레스는 전 학년에 걸쳐 가장 적

었다. 단과대학별로 비교한 결과, 학업과 관련해서는 자

연대학 학생들이, 교수 스트레스는 예술대 학생들이, 장

래진로는 인문대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21], 특히

의·간호 계열이 학업문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에 본 연구는 보건실을 이용하는 여대생을 대상으

로 생활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보건실 이용 만족도를 조

사하여 여대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

레스에 대해 이해하고, 대학보건실에서의 효율적인 대처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한다.

3) 연구대상자의 보건실 이용 만족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실 이용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하고 생활 스트레스와 이용 만족도를 탐색하기 위한 서

술적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 광역시 소재의 여자대학 보건실

을 방문한 여대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 207명 중 설문응답이 완전한 203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예상 표본수는

G*Power 3.1.9.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표본수를 산

출한 결과 최소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로 하였을 때 최소 199명이 요구되어 대상자 수는 충

분히 확보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생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는 Chon과 Kim[1]이 개발

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Lee[4]가 재구성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전혀(0점)’에서 ‘자주(3

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23]의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값은 .92이었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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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Chronbach’s α값은 .90이었고, 이메일로 저자에

게 도구사용 허락을 받았다.

2.3.2 보건실 이용 만족도

보건실 이용만족 정도, 이용동기, 가장 만족스러운 항

목,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유무로 구성하여 연구자가 작

성하였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 까

지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조사의 목적

을 설명하고 비밀보장, 익명성, 참여 거부, 참여 중단 가

능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

를 받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작

성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

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보건실 이용 만족도는 실수와 백분율을 통

해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

과같다. 참여학과는24개였고, 자연과학계열79명(38.9%),

보건계열 65명(32.0%), 사범계열 12명(5.9%), 인문사회계

열 47명(23.2%)이였으며, 1학년 61명(30%), 2학년 59명

(29.1%), 3학년 41명(20.2%), 4학년 42명(20.7%)이었다.

음주는 ‘마시지 않는다’가 36명(17.7%), 식사시간은 10∼

15분미만이 87명(42.9%), 15∼20분미만이 60명(29.6%), 5

∼10분미만이 38명(18.7%) 순이었다. 식사습관은 ‘불규

칙’이 140명(69.0%), ‘폭식’이 15명(7.4%)이었다<Table 1>.

3.2 생활 스트레스 정도  

생활 스트레스는 Table 2와 같다. 생활 스트레스 평균

평점은 0.72점이었다. 하위영역인 학업스트레스는 1.28점

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은 취업 스트레스로

1.27점이었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교우 스트레스

로 0.24점이었고 그 다음은 이성 스트레스로 0.31점 이었

다<Table 2>.

Characteristics Catergories
n (%) or 
M±SD

Age (year) (range:19∼28) 20.4±1.49

Major Department

Natural Science 79 (38.9)

Health Science 65 (32.0)

Education 12 (5.9)

Human Society 47 (23.2)

Grade

Grade 1 61 (30)

Grade 2 59 (29.1)

Grade 3 41 (20.2)

Grade 4 42 (20.7)

Drinking
yes 167 (82.3)

no 36 (17.7)

Meal time

<5min 5 (2.5)

5∼10min 38 (18.7)

10∼15min 87 (42.9)

15∼20min 60 (29.6)

>20min 13 (6.3)

Dietary habit

regular 30 (14.8)

irregular 140 (69.0)

binge 15 (7.4)

eat only what one wants 6 (3.0)

watching or book 12 (5.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
ories

Futu
re

Love
r

Econ
omy

Fami
ly

Frie
nd

Facul
ty

Valu
e 

Stud
y

Total

Mean 1.27 0.31 0.95 0.42 0.24 0.50 0.77 1.28 0.72

Raking 2 7 3 6 8 5 4 1

<Table 2> Mean Scores of Life Stres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계열에 따라서는 자연과학계열이 보건

계열보다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았고(F=4.65, p<.01),

보건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학업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51, p<.05). 학년에 따라서

는 교우 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3.54, p<.05), 음주여부에 따라서는 이성 스트레스 영

역(t=2.12, p<.05)에서, 식사시간에 따라서는 전체 스트레

스 영역(F=3.20, p<.05)과 가치 스트레스 영역(F=5.48,

p<.00)에서, 식사습관에 따라서는 교우 스트레스 영역

(F=4.74,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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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건실 이용 만족도 

교내 보건실을 이용하는 동기는 약품이용 및 응급처

치(50.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체지방 측정(36.5%)

이었다. 보건실 이용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36.9%,

‘만족한다’가 49.8%, ‘매우 만족한다’가 12.8%였고, 가장

만족스러운항목에서는무료투약(31.5%), 응급처치(18.2%),

비만프로그램(12.8%)순이었다. 교내 보건실 이용을 타인

에게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6.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건실 이용 여대생의 생활 스트레스

및 보건실 이용 만족도를 파악하여 교내 보건실의 효과

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은 생활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꼈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4년[24], 1995년[25]과 2005년[26]

에 실시한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시대가 변함에

도 여대생들은 학업과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

Characterist

ics

Categori

es

Future Lover Economy Family Friend Faculty Value Study Total

M±S
D

t or F

(Sch

effe)

M±S
D

t or F

(Sch

effe)

M±S
D

t or F

(Sch

effe)

M±S
D

t or F

(Sch

effe)

M±S
D

t or F

(Sch

effe)

M±S
D

t or F

(Sch

effe)

M±S
D

t or F

(Sch

effe)

M±S
D

t or F

(Sch

effe)

M±SD

t or F

(Sch

effe)

Major

Department

Natural

Science

1.51±

0.82

4.65**

a>b

0.30±

0.48

2.51

1.03±

0.88

0.50

0.34±

0.52

1.37

0.28±

0.44

1.00

0.53±

0.58

1.15

0.78±

0.69

0.44

1.21±

0.60

3.51*

b>d

0.75±0

.41

0.91

Health
Science

1.06±
0.69

0.31±
0.69

0.87±
0.71

0.48±
0.62

0.24±
0.36

0.58±
0.64

0.78±
0.66

1.47±
0.65

0.72±0
.38

Educatio

n

1.21±

0.51

0.71±

0.80

0.96±

0.64

0.60±

0.52

0.08±

0.19

0.44±

0.62

0.92±

0.68

1.44±

0.64

0.80±0

.33

Human

Society

1.19±

0.74

0.22±

0.34

0.93±

0.76

0.42±

0.52

0.21±

0.34

0.38±

0.54

0.69±

0.57

1.12±

0.09

0.64±0

.34

Grade

Grade1
4.67±
2.95

1.55

1.17±
2.79

1.26

3.87±
3.20

0.34

1.95±
2.47

0.70

1.16±
1.57

3.54*

c>b

1.70±
2.42

1.12

3.87±
3.27

0.72

5.26±
2.73

0.30

23.65±
13.87

0.09

Grade2
4.76±

2.84

1.64±

2.20

3.49±

3.10

1.75±

2.37

0.63±

1.05

2.17±

2.50

4.12±

3.43

5.24±

2.47

23.80±

11.90

Grade3
5.44±
3.36

0.78±
1.41

3.76±
3.43

1.39±
1.84

1.44±
2.12

2.51±
2.17

3.98±
2.96

5.12±
2.54

24.41±
12.06

Grade4
5.81±
3.22

1.17±
2.02

4.12±
2.94

1.45±
1.89

0.60±
1.19

1.81±
2.36

3.19±
3.29

4.81±
2.55

22.95±
12.74

Drinking

yes
5.12±

3.06
0.31

1.34±

2.36
2.12*

3.82±

3.22
0.31

1.72±

2.30
0.69

0.99±

1.59
0.85

2.11±

2.26
1.15

3.99±

3.18
1.62

5.16±

2.52
0.63

24.29±

12.32
1.42

no
4.94±
3.22

0.69±
1.47

3.64±
2.82

1.44±
1.70

0.75±
1.23

1.61±
2.91

3.03±
3.53

4.89±
2.80

21.00±
13.91

Meal time

<5min
5.20±
3.63

0.64

0.60±
0.55

0.59

4.20±
3.77

1.50

3.00±
3.32

1.12

0.60±
0.89

1.72

1.60±
1.34

1.70

6.60±
5.73

5.48
***

5.20±
2.95

2.18

27.00±
17.42

3.20*

5~10min
5.55±

3.09

1.47±

1.97

4.08±

2.99

2.00±

2.97

1.26±

1.69

2.74±

2.95

5.45±

3.98

6.08±

2.60

28.63±

14.65

10~15min
5.23±
3.22

1.25±
2.06

4.10±
3.40

1.74±
2.23

1.11±
1.85

2.02±
2.28

3.48±
2.86

5.10±
2.64

24.05±
12.51

15~20min
4.60±

2.73

1.25±

2.86

2.97±

2.66

1.38±

1.53

0.57±

0.89

1.52±

2.03

2.87±

2.30

4.53±

2.22

19.68±

10.06

>20min
5.00±

3.53

0.46±

0.78

4.46±

3.48

1.15±

1.46

0.77±

0.93

2.46±

2.82

4.69±

4.01

5.31±

2.87

24.31±

11.98

Dietary

habit

regular
4.70±
3.56

1.00

0.77±
1.45

0.84

2.93±
2.53

1.34

1.77±
2.53

0.58

123±
1.45

4.74**

2.50±
2.69

0.91

2.83±
2.84

0.86

5.37±
2.53

0.54

22.10±
12.84

1.40

irregular
5.33±

2.87

1.35±

2.40

3.83±

3.11

1.61±

2.05

0.67±

1.18

2.06±

2.47

3.94±

3.23

5.21±

2.68

24.00±

12.16

binge
3.93±
3.26

1.60±
2.72

3.60±
3.48

2.40±
2.52

2.07±
2.02

1.33±
1.40

4.20±
3.86

4.74±
2.43

23.87±
16.97

eat only
what one

wants

5.50±
3.27

1.17±
1.94

4.67±
3.27

1.00±
1.26

1.50±
2.74

1.00±
0.89

4.17±
2.40

5.00±
1.67

24.00±
10.22

watching
or book

4.50±
3.83

0.50±
0.90

5.25±
4.20

1.58±
3.12

1.75±
2.73

1.83±
1.95

4.25±
4.09

4.25±
1.82

23.92±
14.40

*p〈.05, **p〈.01, ***p〈.001

<Table 3> Differences in Life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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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Categories N (%)

Motivation of
Use

Medical Treatment 102 (50.2)

Health Consultation 2 (1.0)

InBody 74 (36.5)

Application of BLS program 3 (1.5)

Application of Obesity Care program 22 (10.8)

Degree of
Satisfaction

Unsatisfactory 0 (0.0)

Normal 75 (36.9)

Satisfactory 101 (49.8)

Very Satisfactory 26 (12.8)

Non response 1 (0.5)

Most
Satisfaction
Item

Emergency Medical Treatment 37 (18.2)

Free Administration 64 (31.5)

Fist-ade kit Rental 23 (11.3)

Obesity Care program 26 (12.8)

BLS program 5 (2.5)

Health Consultation 22 (10.8)

Others 6 (3.0)

Nothing 19 (9.4)

Non response 1 (0.5)

Intention of
Recommend to
others

YES 195 (96.0)

NO 6 (3.0)

Non response 2 (1.0)

<Table 4> User Satisfaction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교우

스트레스와 이성 스트레스로 남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27]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전공계열에 따라 하위 스트

레스 영역에 차이를 보였는데 자연과학계열이 보건계열

보다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았고, 보건계열이 인문사회

계열보다 학업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보건계열을 포함해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한 Oh[25]의 연

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교우 스트

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여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Park의 연구[27]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남

학생보다 여학생이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는 선행연구[6]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성별이 결과에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5년 여자대학교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26]에서는 4

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가 속한 학교

의 전공 계열별 교육과정 특성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사료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전체

스트레스 정도는 차이가 없고 교우 스트레스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29]에서는 3학년이 1학년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

고,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30]에서도 3학년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조별로 묶여 실습을 시작하는

시기에 교우관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본 연구 대상 대학의 83.3% 학과가 3학년에 실습교과를

시작하고 있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 여

부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없었는데 4년제

대학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ang, Kim[31]의 선행

연구와 결과가 일치하고 이는 여대생들의 흡연 동기가

스트레스 이외의 이유와 관련되었을 수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음주여부에 따라서 이성 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음주동기가 생활스트

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31] 결과와도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사시간 및 식사습관에 따라

서도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식사시간에 따라서

는 전체 스트레스와 가치 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여 대상자가 식사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스트

레스 상황을 더 겪고 있어서일 것으로 사료된다. 식사 습

관에 따라서는 교우 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선행연구 결과가 적어 단정 짓기는 힘드나 교

우관계가 원만한 경우 규칙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생각되며, 근간의 대학 캠퍼스 내 ‘혼

밥’ 등의 식사형태와 연관한 반복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 보건실 이용 만족도는 ‘불만족’에 응

답한 대상자가 없었고, 이는 2010년 20개 대학의 보건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20]에서 ‘불만족한다’

는 응답률 19.9%와 비교해 긍정적인 결과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향후 보건실 추천 의사에 96.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0년 연구에서 향후 방문 의사를

묻는 항목에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75.3% 보다 높게 나

타나 성별에 따라 보건실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 이 밖에 주관식으로 보건실에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는 ‘체중관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5명으로 가장

많아 선행연구에서 여대생의 참여의사가 가장 높았던 체

중조절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운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기타 의견에는 ‘보건실프로그램 홍보 및 이

용 정보를 SNS로 전달 해달라’, ‘의약품 1회 이용량을 늘

려 달라’ 등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여대생들이 건강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로는 인터넷(37.1%)이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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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이 TV (26.3%), 가족·친구(21.0%) 순으로 학보,

서적, 학교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얻는 경우는 적

어 선행연구(Park, 2004)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바,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정보제공의 방식이 바

뀔 필요성이 있다.

대학생 대상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감소하였고〔3

2〕, 향기 흡입법을 통해 신체증상 및 상태불안, 스트레

스를 감소〔33〕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자원

으로 운영해야하는 대학 보건실에서 활용 가능한 수행전

략들을 발굴하여 스트레스 감소 및 건강증진 서비스 향

상을 도모해 나가야하겠다.

2007년 실시한 대학생 건강조사결과 대학보건실 이용

경험율이 61.9%에 달하는 점〔20〕으로 미루어, 대학생

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대학보건실의 중요성 인식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일개 여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자대학이라는 차이와 대

학 보건실 이용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맞춤 건

강증진사업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근거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교내 보건소의 융합적 운영이 필요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실 여대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보건실

이용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여대

생의 생활 스트레스는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취업 스트레스였으며, 교우 스트레스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는 전공

계열별, 음주여부, 식사시간 및 식사습관에 따라 하부 스

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스트레스 하부

영역별로 감소시키는 전략을 다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교내 보건실을 이용하는 동기는 약품이용 및 응급처

치가 가장 많았고, 가장 만족스러운 항목에서는 무료투

약, 응급처치, 비만프로그램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대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보건실의 활성화 및 융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여대에 국한한 것이므로 좀 더 일

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교내 보건실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을 고려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보건실 운영을 위한 노력

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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